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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alcohol level, 
impact of event, occupational stress, and distress disclosure and to determine the influences 
on alcohol level among fire officials.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ere 241 fire official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018 to July 2018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2.0 software (IBM, Armonk, NY, USA).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alcohol level and 
impact of event, and impact of event and occupational stress, and a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distress disclosur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lcohol level accounted for 9.2% of the variance by gender, and impact of event(e.g., sleep 
problems and emotional numbness).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fire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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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끔찍한 사망 현장이나 

부상을 목격하게 되고, 자신이나 동료의 안전을 위

협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1]. 이러한 사건현장

의 충격들은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를 형성시킨다[2]. 잦은 스트레스 

노출이 누적되어 불안, 우울, 분노, 등의 감정변화 

요인이 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3]. 2014년 소방청에서 전

국소방공무원 37,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평

가보고서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필요군은 

6.33%, 우울장애 치료필요군은 10.79%, 수면장애 

치료필요군은 21.90%로 보고되었다[4]. 이는 일반

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생 유병률 1.5%, 우

울장애 평생 유병률 5.0%인 것에 비해 매우 높아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5].

소방공무원들은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하거나 벗

어나기 위해 등산, 낚시, 운동 등 여가활동을 시도

하기도 하지만[6], 주요 해소 수단으로 음주를 택하

는 경우가 더욱 많다[7].

소량의 음주는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키고, 긍

정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등의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8, 9]. 그러나 반복적 음주는 뇌손상, 다발

성 신경증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집중력 저하, 업무

능력 저하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안전사고 발생률

을 증가시킨다[10-12]. 소방청 발표 자료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21.08%가 문제성 음주치료군으로 나

타나, 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이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기 위한 차원을 넘어 업무능력 저하와 정신건강 

악화 요인이 되어 소방공무원의 음주문제에 대한 관

심이 요구된다[4].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사건충격을 야기한다는 점

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음주수준의 증가와 밀

접한 연관성이 있다[1, 13]. 특히, 외상사건에 자주 

노출되는 구조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음주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데[13], 사건을 경험한 후 동

료들과 음주를 하며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하지만 지

나친 양의 음주로 이어진다[1].

직무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의 음주빈도와 음주량

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었다[14, 15]. 

Kang 등[14]은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

한 피드백이 낮을수록, 조직 내에서 역할갈등이 심할

수록 음주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Jo와 

Park[15]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

해 음주사용장애군에 속하는 비율이 약 2.2배 많다고 

보고하며, 관계 갈등, 직무 자율성, 보상 부적절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음주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자기노출은 부정적인 정서

를 감소시키고[16] 주관적인 안녕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돕는다[17].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가족들이 걱정하거나 동료들

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꺼려져 자기노

출을 하지 않고, 음주를 통해 사건충격을 감소시키

려는 경향이 있다[1]. 자기노출은 소방공무원의 음

주수준이나 사건충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

나, 관련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포함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

지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연구

들은 사건충격[1-3, 13]이나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

로 연구되어 왔다[14, 15]. 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단계이며, 특히 보호요인으로 알

려진 자기노출을 포함하여 진행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건충격, 직무스트레스, 자기노

출이 음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변

수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 조

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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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 사건충격 및 자기

노출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

성에 따른 음주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 사건충격 및 자기

노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과 사건충격, 

직무스트레스, 자기노출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

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지역, K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 동의한 자이다.

3.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도중 원하지 않

을 시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해 안내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30일

까지 2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27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31부를 제외하

고 총 241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도구

1) 음주수준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18]이 개발한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 AUDIT-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은 0점 ~ 4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합산점수가 높을

수록 음주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12점 이상인 

경우 알코올사용장애 진단이 가능하다. 개발당시 

Cronbach’s α=.92였고, 본 연구에서 .81이었다.

2) 사건충격

연구대상자의 사건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Weiss

와 Marmar[19]가 개발하고 Eun 등[20]이 번안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총 22문항이며,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해리증상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 ~ 4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문항들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사건충격으

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17점 이

상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

하며, 25점 이상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

단가능하다. Eun 등[20]의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Cronbach’s α=.69~.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95이었다.

3) 직무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im[21]이 개발한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이며, 업무위험성

에 따른 심리적 요인, 조직체계, 불확실성, 업무환

경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갈등, 과도한 직무요구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며 문항들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87 ~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 ~ .95였다.

4) 자기노출

연구대상자의 자기노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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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과 Hessling[22]이 개발하고 Shin[23]이 번

안한 심리적 불편감 노출척도(Distress Disclosure 

Index: DD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이

며, 각 문항은 1점 ~ 5점까지 5점 Likert type으로 

측정한다. 문항들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

편감에 대해 타인에게 노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

한다. Shin[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IBM)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수준은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one-way ANOVA, 사후 분석은 Duncan’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주수준, 사건충격, 직무스

트레스, 자기노출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음주수준의 경우 Lee 등[18]의 연구에서 제시된 절

단점인 12점을 기준으로 비 알코올사용장애군과 알

코올사용장애군으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

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수

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

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

으며, 이들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

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들이 

음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음주수준과 관련 있는 변수를 

1단계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이들 변수로 인한 설

명력을 통제하였고 주요 관심변수인 사건충격,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노출을 2단계로 회귀모형에 투입하

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

성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241명으로 남성이 206명

(85.5%)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30대가 116명

(48.2%)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170명(70.5%)로 미혼보다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162명(6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수준은 

대졸이상이 200명(83.0%)로 고졸이하보다 많았고,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91명(37.8%)으로 가장 많았

다. 근무형태는 2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172명

(71.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직급별로는 

소방교가 76명(31.5%)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 사건충격 

및 자기노출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은 평균 8.10±5.26점이

었고, 비알코올사용장애군과 알코올사용장애군을 구

분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비알코올사용장애군은 

5.74±3.24점, 알코올사용장애군은 15.37±3.27점

으로 나타났다. 사건충격은 전체평균이 17.02±

16.35점이었고, 하위영역 중에는 회피가 4.78±

5.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무스트레스는 전체평균

이 1.91±0.57이었고, 하위영역 중에는 과도한 직무

요구가 2.07±0.63으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기노출은 평균 3.07±0.55점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

른 음주수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음주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구대상자의 음주수준을 AUDIT-K[18]의 알콜사용

장애 진단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알콜사용장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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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Alcohol level

M±SD t/F(p)

Alcohol level

Non AUD 182(75.5%) 5.74±3.24

AUD  59(24.5%) 15.37±3.27

Gender

3.358( .001)Male 206(85.5%) 8.56±5.17

Female  35(14.5%) 5.40±5.04

Age(yr)

1.505( .214)

20~29  48(19.9%) 9.17±4.92

30~39 116(48.2%) 7.41±5.08

40~49  62(25.7%) 8.37±5.52

  ≥50  15(6.2%) 8.93±6.28

Marital status

.892( .373)
Married 170(70.5%) 8.59±5.20

Single  70(29.0%) 7.92±5.30

Missing   1(0.5%)

Religion

-1.787( .075)Yes.  79(32.8%) 7.24±5.29

No. 162(67.2%) 8.52±5.21

Education

1.264( .207)≤High school 41(17.0%) 9.05±4.88

≥US 200(83.0%) 7.91±5.33

POS (year)

.663( .619)

    < 5  91(37.8%) 8.25±5.08

 5 -  9  59(24.1%) 8.65±4.88

10 - 14  30(12.4%) 6.77±5.15

15 - 19  22( 9.1%) 8.00±6.00

   ≥20  40(16.6%) 8.08±5.90

Work pattern

.970( .333)
day duty  64(26.6%) 8.62±5.08

double shift 172(71.3%) 7.87±5.38

missing   5( 2.1%)

Rank

.647( .586)

Firefighter  64(26.6%) 8.59±5.01

Fire engineer  76(31.5%) 8.14±5.03

Fire lieutenant  59(24.5%) 7.34±5.52

Fire captain  40(16.6%) 8.43±5.79

Missing   2( 0.8%)
*AUD: Alcohol Use Disorder   †POS: Period of service
‡yr: year    § US: Undergraduate school

Table 1. Differences in alcohol level by characteristics (N=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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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Min Max Range

Alcohol Level 8.10±5.26 0 25 0-40

Non Alcohol Use Disorder 5.74±3.24 0 11 0-11

Alcohol Use Disorder 15.37±3.27 12 25 12-40

Impact of Event 17.02±16.35 0 65 0-88

Hyperarousal 3.96±4.31 0 19 0-24

Avoidance 4.78±5.04 0 19 0-24

Intrusion 4.31±4.13 0 19 0-20

Sleep problem & numbness 4.06±3.60 0 17 0-20

Occupational stress 1.91±0.57 1.00 3.20 1-4

The mental factor that follows job danger 1.94±0.62 1.00 3.54 1-4

Organizational structure 2.04±0.62 1.00 3.71 1-4

Uncertainty 2.06±0.67 1.00 3.70 1-4

Stress from the job environment 2.04±0.62 1.00 3.71 1-4

Conflicts in personal relations 1.78±0.58 1.00 3.67 1-4

Excessive job demands 2.07±0.63 1.00 3.50 1-4

Distress Disclosure 3.07±0.55 1.67 4.50 1-5

Table 2.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cohol level, impact of event, occupational 
stress and distress disclosure     (N=241)

자는 59명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하였다. 음주수

준은 성별(t=3.35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수

준이 높았다. 그 외 특성은 음주수준과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1>.

4. 음주수준, 사건충격 및 자기노출 간

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과 사건충격은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고(r=.144, p<.05), 사건충격과 직무스트

레스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725, p<.01). 그

리고, 직무스트레스와 자기노출은 음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r=-.144, p<.05)<Table 3>.

5.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건충격, 직무스트레스, 자기노출이 음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우선, 회귀분석 전 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하였다. 우선, 독립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절대

값이 .03 ~ .73로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80 이

하 이었다. 또한,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50 ~ 5.60이어서 10 미만 이었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24].

다중회귀분석의 1단계로 단변량 분석에서 음주수준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변수들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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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p) β t(p)

Constant

Gender .212 3.358**  .269  4.173***

Impact of Event

Hyperarousal -.100 - .670(.504)

Avoidance -.067 - .515(.607)

Intrusion  .008 - .055(.956)

Sleep problem & numbness  .237  3.677***

Occupational stress

The mental factor that follows job danger -.138 -1.576(.117)

Organizational structure -.062 - .744(.457)

Uncertainty -.120 -1.390(.166)

Job environment stress -.080 -1.011(.313)

Conflicts in personal relations -.059 - .678(.499)

Excessive job demands -.091 -1.180(.239)

Distress Disclosure -.017 - .272(.786)

F (p) 11.278(.001) 12.662(<.001)

Adjusted R2 .041 .092
**p<.01, ***p<.001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of predictors on alcohol level (N=241)

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남성을 기준변수

로 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1.27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1%였다.

2단계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사건충격과 직무스트

레스의 하위영역과 자기노출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2.66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9.2%였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성별(β=.269, p<.001)과 사건충격의 

하위영역 중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해리증상

(β=.237, p<.001)이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사건충격, 직무스트레스, 자기노출과 

음주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사건충격은 전체평균이 17.02±

16.35점이었고, 하위영역 중에는 회피가 4.78±

5.0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충격이 

17점 이상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볼 때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은 매

우 높은 수준이었다. 911 테러 당시 현장 활동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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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한 소방공무원을 4년간 추적한 연구[25]에서 잠재

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받은 대상자들이 약 

3년 후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병한 사

례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 관리는 매우 중요

하다. Yook[26]은 소방공무원은 사건충격을 완화시

키기 위해 휴식을 원하지만 여의치 않음을 보고하며 

마음챙김 기반 신체-심리 운동프로그램을 주 2회 

씩 6주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이 통제군에 비해 삶

의 질이 향상되고, 사건충격과 심혈관 장애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됨을 보고한 바 있다. 마음챙김은 최

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심리치료전략으로 평온

함과 이완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26] 소방공무원에

게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는 전체평균이 1.91±0.57이었고, 

하위영역 중에는 과도한 직무요구가 2.07±0.63으

로 가장 높았다. 소방공무원의 업무에는 소방인력 

및 장비를 관리하는 행정업무, 상황실의 사건사고 

지휘 통제업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업

무를 포함한 다양한 부가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

들은 현장 출동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27]으로 밝혀진 바 

있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직무스트

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정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음주수준과 사건충격, 자기노출간의 상관관계분

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과 사건충격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144, p<.05), 대상자의 음주

수준 평균은 8.10±5.26점, 알콜사용장애 대상군은 

24.5%(15.37±3.27점)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오

클라호마 폭탄 테러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들의 

24%에서 알콜 남용 및 의존 증상이 나타난 것과

[28] 유사한 결과로 재난 등의 충격적 현장에 노출

될 경우 음주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 역시 음주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고 알

콜 의존도 및 남용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

으로 사건충격을 감소시키고, 음주를 조절할 수 있

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건충격과 직무스트레스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r=.725, p<.01).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는 특히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의 스트레스가 한국 

남자평균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사건현장에서 다

양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무과정 중에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공상 신청

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2]. 그러므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건충

격과 직무스트레스는 별개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업무현장에서의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시 충분히 치

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직무스트레스와 자기노출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144, p<.05). 자기노출은 

자기감정을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거나, 혼자 글

을 쓰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등의 다양한 방

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

켰다[29]. 소방공무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을 

운동이나 음주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고, 가족과 동

료에게는 스트레스를 털어놓지 않고 혼자 묻어두려 

하는 경향이 있다[1].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자기노출은 스트레스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29] 소방공무원의 자기노출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

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충격, 직무스트레스, 자기노출이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β=.269, p<.001)과 사건충격의 하위영역 중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해리증상(β=.237, 

p<.001)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일반인의 

알콜 사용장애군 조사에서 남성(20.7%)이 여성

(6.1%)에 비해 약 3.4배 높았는데[30], 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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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음주수준에 성별이 영향을 미친 것이 소방조직

의 특성상 남성 소방공무원의 분포가 높은 것과 관

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소방공무원의 음주

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여자소

방공무원의 음주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중 업무위험성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나 불확실성의 하위영역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관련 후속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소방공무원은 교대근무를 하므로 수면시간이 불

규칙하고, 충격적인 사건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

우에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일이 흔하며, 출동대

기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퇴근 후 수면 시에도 이어

져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

는 경우가 많다[1, 4].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수면

증진방안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건충격 수준이 높은 

소방공무원들이 수면유도나 정서적 완화를 위해 음

주를 하게 되며, 때로는 이러한 시도가 지나친 음주

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의 수면증진에 대

한 관심과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자기노출이 

음주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지는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간접적으

로 음주수준이나 사건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보호요인의 하나로서 자기노출과 관련

된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외 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보호요인 탐색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찾아내고 음주수준 조절을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β=.269, p<.001)

과 사건충격의 하위영역 중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해리증상(β=.237, p<.001)이었고, 남성이 

수면장애가 있을수록 음주수준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 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

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면증진방안과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시도된 연구임에 의미

가 있으나, 음주수준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관련 변인들의 하위영역 들 사이에 상관관

계가 높아 한계를 갖는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째, 전국 소방공무원 또는 여성공무원을 대상

으로 음주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탐

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유사 직군(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군인 

등)과 비교를 통한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수면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적

용 전후의 비교를 통한 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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